
107

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5.  No.  1,  107 - 117,  March  2011

중심단어 : 리더십, 자기개념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조  희*․고영애*․강윤숙*․이규영**

 *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queyoung@redcross.ac.kr)

투고일: 2011년 1월 13일  심사의뢰일: 2011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4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건강한 사회인은 고도의 창

의력과 기술은 물론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자신감 있

는 통합된 인간을 필요로 하므로 최근 대학에서는 셀

프리더십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

이 급증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인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성공

적인 성인기로 이행하는 핵심요인으로서, 리더십 프로

그램은 청소년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Choi & Song, 2008; Miller & Bowen, 1993). 

더구나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이므로(Lee, 2009; Han & Kim, 2010). 

이 시기에 솔선성이나 책임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동

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바람

직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같

은 자기관리능력이나 자기개념능력, 즉 자신과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인성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Manz와 Sims(1980)는 셀프리더십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지시, 자기 동기부여를 고양시

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개인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독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Lee, 2010 재인용)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

생들에게는 셀프리더십과 같은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과거의 리더십은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 리더십이었으나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의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일의 성과를 증대하는데 효과적

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기개념은 개

체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위기상황이나 스트

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지 등을 반영한다(Lee, 2002). 자기

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지각에 대

한 평가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 되며, 주위환경

의 영향을 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개념은 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개념은 어느 정도 변화될 수는 

있지만, 더욱 더 자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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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 1970), 발달과정상 청년기에 들어선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자기개념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또한 필요하다. 더구나 간호대학 학생

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

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과 대인관계, 그리고 

긍정적 자기개념의 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더욱 요구되

고 있으므로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이전, 간호대학 신입

생에게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아직까지는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셀프리더십이 자기개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조직의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조직유효성 지표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Kang, 2003; Kim, 2007; Kim, 2009; 

Shin 2010)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간호 분야에서도 

간호조직 구성원, 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대부분 직무만

족도와 업무성과 등에 관련된 연구(Cho, 2003; Seo 

2005; Seo, Cha, Cho, Kim, & Lee, 2006; 

Park, Yun, & Han, 2009; Ji, 2009; Lee, 

2010)들이며, 대학생이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관련 연구는 불과 몇 편만이 있을 뿐이다. 

Lee(2009)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기 

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Park 등 

(2009)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

스 및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차이 및 대학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Han과 Kim(201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한편, 자기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로는 Lee(2006)의 심상

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 가족의 자기개념에 미

치는 영향, Lee(2002)의 심상치료가 간호학생의 자기

개념에 미치는 효과, Kim(2003)의 애착유형과 자기

개념, 불안과의 관련성 정도로 몇 편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셀

프리더십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기개념 능력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

육차원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

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개념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

십, 자기개념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지역과 K지역 소재 3년제 간호

대학 4개교 1학년 학생 980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이중 무응답을 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62명을 제외하

고 총 818명(80.16%)이 최종 대상자가 되었다.

3. 연구 도구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설문지는 Manz(1983)가 개발한 셀프

리더십 측정도구를 Kim(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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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

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이루어졌

으며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7이었고, Cho(2003)의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1) 자기기대

이 척도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도전의 극복과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긍정적인 기대는 

실제로 과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하는 반

면에 부정적 기대는 그러한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자신

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업무수행에 뚜

렷한 영향을 미친다.

 (2) 리허설

이 척도는 행위 또는 과업의 체계적 연습을 의미한

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앞서 깊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태도이다. 리허설은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부리허설은 단호한 행동을 발생 시킨다.

 (3) 목표설정

이 척도는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표와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셀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며,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는 목표가 도전적이어야겠지만,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자기보상

이 척도는 노력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할 

의욕을 북돋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보상은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들며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 했을 때 개

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함으로

서 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5) 자기비판

이 척도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스스로 벌을 주

는 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가벼운 죄책감등은 가

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지나치거나 습관이 되면 오

히려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좋지 않다. 

 (6) 건설적 사고

이 척도는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

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패턴을 의미한다.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는 등 건

설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기개념

자기개념 설문지는 Kim(1999)이 Deusinger 

(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 

(1992)의 ‘문화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한국 실

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자기존중감(self-esteem) 19문항, 정서안

정성(emotional stability) 16문항, 대인관계능력

(interpersonal relationship) 16문항, 문제해결능력 

(problem solving) 17문항,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 18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문항형식은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까지 

Likert 방식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 각 

하위 척도 점수들과 이를 합산한 총 점수로 계산된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6점에서 516점까지 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Kim(2003)의 

연구에서 자기개념 Cronbach's α값은 .96이었고 각 

하위척도에서 자기존중감 .91, 정서안정성 .82, 대인

관계능력 .87, 문제해결능력 .82, 대인신뢰감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Cronbach's α값 

.95였고 각 하위척도에서 자기존중감 .92, 정서안정성 

.82,대인관계능력 .91, 문제해결능력 .88, 대인신뢰감 

.84이었다.

 (1) 자기존중감 척도

이 척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인식, 신뢰감, 

자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이

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만족스러워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2) 정서안정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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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척도는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을 측정하는 도구이

다. 이 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내적 동기에 

의해 일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

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불안장애나 적응장애, 또는 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3) 대인관계능력 척도

이 척도는 대상자가 타인관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표

현하며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극단적

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대인공포증이나 회피

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4) 문제해결능력 척도

이 척도는 피검자가 갑자기 닥친 일에 위기대처 능

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합

리적인 상황판단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의존적 성격

장애, 또는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5) 대인신뢰감 척도

이 척도는 대상자의 평소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

람들이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대인공

포증, 또는 편집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4.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12월 1일에서 15

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 및 각 대

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고,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였다. 본 연

구의 설문지는 해당학교 교수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

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는 우편으로 연구팀에

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10분-15분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

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및 자기개념은 

t- 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셀프리더십, 자기개념의 하위개념들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1명(5.0%), 여자가 777명(95.0%)이었으며, 

연령은 18세에서 20세 사이가 614명으로 전체 대상자

의 75.1%를 차지하였다. 21세에서 23세는 112명

(13.7%), 24에서 26세는 41명(5.0%), 27세 이상은 

51명(6.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는 431명(52.7%),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7명

(47.3%)로 나타났으며, 교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86명(59.4%), 동아리 활

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32명

(40.6%)이었다. 간호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생활

경험여부를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35명(16.5%)였던 반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83명(83.3%)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간호학전공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잘 맞는다’ 467명(57.1%), ‘보통’ 269명(32.9%),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명(10.0%)으

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대학생활 만족도를 알아본 결

과, ‘만족’이 382명(46.7%), ‘보통’이 332명(40.6%), 

‘불만족’이 104명(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

상자의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물어 본 결과, ‘경제상

태가 좋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9명(26.8%), ‘중

간이다’ 394명(48.2%),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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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evels of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N=818)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Self-leadership 

 Self-leadership total score   3.6±  .43 1.56～5.00

       Self-expectation   3.7±  .60 2.00～5.00

       Rehearsal   3.7±  .69 1.67～5.00

       Goal-setting   3.8±  .67 1.67～5.00

       Self-compensation   4.1±  .61 1.00～5.00

       Self-criticism   3.3±  .80 1.00～5.00

       Constructive thinking   3.2±  .68 1.33～5.00

Self-concept

 Self-concept total score 327.4±22.21 238～387

       Self-esteem  72.1± 7.21  41～ 93

       Emotional stability  58.3±12.07  26～ 85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bility  68.2±12.29  31～ 96

       Problem solving  64.3± 5.12  47～ 88

       Interpersonal trust  64.3± 6.10  41～ 84

(25.2%)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1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Sex
Female 777(95.0)

Male  41( 5.0)

Age

(yr)

18-20 614(75.1)

21-23 112(13.7)

24-26  41( 5.0)

≤ 27  51( 6.1)

Religion
Yes 431(52.7)

No 387(47.3)

Circle activity
Yes 486(59.4)

No 332(40.6)

Working experience 

before college of 

nursing

Yes

No

135(16.5)

683(83.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467(57.1)

Moderate 269(32.9)

Unsatisfied  82(10.0)

Satisfaction to 

college

Satisfied 382(46.7)

Moderate 332(40.6)

Unsatisfied 104(12.7)

Economic status

High 219(26.8)

Middle 394(48.2)

Low 205(25.0)

2.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점이었으며, 최소 1.5점, 최대 5.0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6개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하위별 점수의 평균은 자기기대 3.7, 리허설 3.7, 

목표설정 3.8, 자기보상 4.1, 자기비판 3.3, 건설적 

사고 3.2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에 대한 점수는 최하 

238점에서 최대 516점이었다. 자기개념은 5개의 하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자기존중감 72.1, 정서안정성 

58.3, 대인관계능력 68.2, 문제해결능력 64.3, 대인

신뢰감 64.3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

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3.7

점, 여학생이 3.6점으로 남학생이 점수가 약간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99, p=.194). 

반면, 자기개념은 남학생이 336.9점, 여학생이 326.9

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01, p=.005). 연령

에 따른 셀프리더십을 차이를 보면, 27세 이상의 대상

자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1세에서 

23세의 대상자가 3.8점으로 높았다. 반면 18-20세 대

상자는 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연령

에 따른 자기개념은 24-26세 연령군이 336. 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7세 이상 334.5점

으로 나타났다. 반면 18-20세 대상자가 가장 낮은 점

수인 325.9점을 보여주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셀프리

더십 점수는, 종교가 있는 경우 3,7점, 종교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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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1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leadership Self-concept

Mean±SD F/t Scheffe p Mean±SD F/t Scheffe p

Sex
Male 3.7±.43

 1.299 .194
336.9±22.12

 2.801 .005
Female 3.6±.43 326.9±22.11

Age

(yr)

18-20 3.6±.41

15.351
a<b

a<d
.000

325.9±21.84

 5.424 a<c .001
21-23 3.8±.42 329.5±24.04

24-26 3.7±.49 336.5±22.93

≤ 27 3.9±.38 334.5±18.75

Religion
Yes 3.7±.45

 2.454 .014
330.0±22.17

 3.594 .000
No 3.6±.40 324.5±21.90

Circle activity
Yes 3.7±.41

 3.796 .000
330.9±21.54

4.123 .000
No 3.6±.44 323.6±22.63

Working 

experience 

before college

Yes

No

3.8±.47

3.6±.41
 4.785 .000

333.3±21.53

326.3±22.17
 3.368 .001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3.7±.41

49.070

a>b

a>c

b>c

.000

333.5±20.10

54.625

a>b

a>c

b>c

.000Moderate 3.5±.38 321.8±21.97

Unsatisfied 3.3±.43 311.1±21.56

Satisfaction to 

college

Satisfied 3.8±.43

39.899
a>b

a>c
.000

332.4±.21.05

27.693 .000Moderate 3.6±.38 325.4±21.79

Unsatisfied 3.6±.43 315.6±22.31

Economic 

status

High 3.7±.48

 1.777 .309

333.5±19.72

11.673 a>c .000Middle 3.6±.38 325.5±22.38

Low 3.6±.45 324.7±23.23

우 3.6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454, p=.014), 자기개념도 셀프리더십과 같이 

종교가 있는 경우 330.0점, 없는 경우, 324.5점으로 

나타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94, 

p<.001). 동아리활동유무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3.7점,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

는 경우 3.6점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군은 셀프리더십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796, p<.001), 

자기개념 점수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

학 입학전 직장생활경험 유무에 따른 셀프리더십점수

를 알아본 결과, 직장생활경험이 있는 군이 3.83점, 

없는 군이 3.64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4.785, p<.001). 또한 자기개념 점수를 알아본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군의 자기개념 점수는 

333.3점, 없는 군은 326.3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68, p=.001). 간

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를 알아본 결

과, ‘간호학 전공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셀프

리더십점수는 3.7점, ‘보통이다’ 3.5점, ‘잘 맞지 않는

다’ 3.3점으로 나타났다(F=49.070,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자기개념의 점수를 알아본 결과, 간호학 

전공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개념점수는 

333.5점, ‘보통’이 321.8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응

답한 대상자는 311.1점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4.625, p<.001).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를 알아

본 결과,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3.8점, ‘보통’ 3.6점, ‘불만족’ 3.6점으로 

나타나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39.899, p<.001),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자기개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을  ‘만족

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332.4점, ‘보통’ 

321.8점, ‘불만족’ 311.1점으로 나타나 세 군 간의 자

기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F=27.693, p<.001). 

대상자들의 경제 상태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없이 나타났

으나, 자기개념에서는 경제상태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

자의 점수가 333.5점, ‘보통’이 325.5점, ‘낮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24.7점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67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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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N=818)

Variables Self-leadership Self-concept

Total levels of self-leadership 1.00

Total levels of self-concept     .437** 1.00

**p<.01

4.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총점과 자기개념 총점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

과 Table 4와 같다.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관계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3, p<.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1학년인 신입생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한 결과이므로 

간호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 셀프리더십과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간호대학에서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증진 차원의 프로

그램을 개발 시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일반

적 특성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분포를 보면 

전체 57.1%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2.9%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입학당시부터 간호학에 대

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셀프리더십 

향상과 긍정적 자기개념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 간호대학에로의 학교적응이 다소 늦어지면서 전

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감정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학교중도 탈락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3년제 간호대학은 학교실정에 맞는 셀프리더십

이나 자아 존중감 향상과 같은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기적으로 대

학을 갓 입학한 1학기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연령, 종교, 동아리 활동, 입학 

전 직장경험, 간호학전공에 대한 적성, 대학생활의 만

족도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 선행연구 중 본 연구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을 연구한 Park 등(2009) 

의 연구에서는 종교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 변수가 셀

프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

들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3.71점, 종교가 없는 대상자

들은 3.63점이었는데 Park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 전공 적성이 잘 

맞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Park 등(2009)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

공적성이 맞는 그룹이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7점이었는데 반하여, 

Park 등(2009)의 연구는 셀프리더십 총점이 3.56으

로 본 연구보다 낮았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2003)의 연구에서는 3.51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더 낮게 나왔다. 종합병원 간호사 207명을 대상

으로 한 Kim(2009)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평균 

점수가 3.21이었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Nam 

(2009)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남자 

3.55, 여자 3.33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도구

가 같을 지라도 대상자에 따라, 즉 간호 대학생, 간호

사, 기업인들 간의 점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를 가

지고 비교하거나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반복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결과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높

게 나타난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점수에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간호사나 기업인들보다, 더 

많은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보다 복잡한 현대사회

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와는 달리 대학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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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강의식 방법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중심의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과제보다는 협

동심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자기개념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연

령, 종교, 동아리 활동, 대학입학 전 직장경험, 간호학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등으로 나타

났다. 자기개념 총점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와 연령대

가 비슷한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았다. Kim(2003)

의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개념 총 

점수는 336점이었고, 비행청소년은 341점으로 오히려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의 자기개념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에 대한 총 점수는 

327점으로 Kim(2003)의 연구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

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2006)

의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군의 자기개념 총점이 227점, 

통제군이 269점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보다 자기개념 

총점이 더 낮게 나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서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72.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서안정감 68.26점, 대인관

계능력 68.03점, 대인신뢰감 64.36점, 문제해결능력 

64.3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2년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사전 평균점수

가 문제해결능력이 평균 4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정서안정성이 45.00점으로 가장 낮게 나와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Kim(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은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안정성 56점, 대인관계능력 63점으로 나와 점수는 

다르나 순위가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Kim 

(2003)의 연구대상자는 일반청소년들의 연령은 17세

에서 24세가 97%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령대

와 거의 흡사하여 비교가 가능하였다. 그 결과, 본 연

구에서는 자아존중감점수가 72.10이 나왔는데, Kim 

(2003)의 연구에서는 77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신뢰감은 본 연구에서 64.36점

인데 비해 Kim(2003)의 연구에서는 74점으로 나와 

본 연구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온 

자기개념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인신뢰감이

며, 대인관계능력은 68.03점이다. 마지막으로 셀프리

더십 총점과 자기개념 총점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Table 

4). 그 결과,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r=.43 p<.01)간

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이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셀프리더십에 대

한 교육은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리더십기술과 자기존중감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Lee(2009)와 일치하였고, 

Kang, Choi, Park과 Kim(2010)이 연구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자아 존중감 및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에서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이(r=.387, p<.001)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r=.437, p<.001). Cho(2003)의 연구에

서는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업무성과간

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간호사와 간호학

생으로 대상자가 다르긴 하지만 연구결과는 일치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학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2009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S와 K지역 소재 

4개 3년제 간호대학 1학년 신입생 전수 980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

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 총점은 27세 이상이 높았으며, 종

교가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점수가 높고, 대학

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 그리고 간호학 전공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응답한 학생, 간호대학에  입학하기 전 직

장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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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셀프리더십 총 점수는 3.6점이었으며, 자기개

념 총 점수는 327점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의 하위요

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서안정

성,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 신뢰감 순으로 

나왔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갓 입학한 1학년 간호 대

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교육이나 긍정적 자

기개념을 형성 할 수 있는 인성교육차원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나 긍정적 자기개념에 관한 인성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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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Freshmen 

of Nursing College

                            Cho, Hee(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Ko. Young Aie(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Kang, Yoon Sook(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Lee, Gyuyoung(Assistant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Methods: We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 

survey in a convenient sample of 818 subjects recently admitted into college in Seoul and the 

Kyungki province, Korea.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levels were measured using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scales, respectively. The subjects were given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ANOVA, 

scheffe-test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software version 17.0. Result: Positive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investigated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nurs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designed for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development.

Key words : Leadership, Self-concept


